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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 2018.4.17. 정부서울청사

【1】정책리스크 대응 강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지난해 출범

직후 우리는 정책 리스크 과제 50개를 선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리스크 과제란 정책이 특별히 민감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그 폐해가 상당히 커질 만한 과제들을 말합니다.

그 과제들을 각 부처와 함께 총리실이 1년 가까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불만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설령 불만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처와

유관 부처 그리고 총리실이 미리부터 관리한 것이 더 나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출범 2년째를 맞으면서 우리는 정책 리스크 과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소관부처들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총리실을

포함한 유관부처와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리스크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라 해서 뭐든지 소관

부처 혼자서 조용히 관리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때는 그것을 즉각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결정이 그런 경우에 해당

합니다. 정책 리스크 과제가 정해진 뒤에 중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결정을 바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

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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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주요 외국의 금리, 통상정책, 성장률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는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식견과 감각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 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장차관님은 물론, 실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소관업무가

대외요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평소부터 숙지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지방자치단체 행정공백 방지

6월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것입니다. 또는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금쯤이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곤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업무차질은 그 피해가 국민생활에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일자리 대책이나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처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할 일에 공백이 생겨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집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중요정책들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백이나 실기는 생기지 않는지 잘 점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